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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2월 1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자유총연맹 임원 초청 오찬 중 말씀
교류를 통해 평화를 정착해야 합니다

자유총연맹은 옛날에는 관변 단체였고 저는 야당이어서 항상 부딪힐 수밖

에 없었습니다.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습니다. 김 

대통령이 당선되면 연맹을 흩으러 버릴 줄 알았는데 잘 협력하면서 갔습니

다. 나라 잘 되자고 목숨, 지위, 역량을 모두 투자해서 몸 바쳐 일해 온 사

람들입니다.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받아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

그래도 옛날 기억 때문에 조심조심하는데 다행히 권 총재와 제가 당을 같

이 했고 제 아내가 안동 권씨라서 관계가 좋습니다. 회장과 좋으면 여러분

과도 좋은 것입니다. 연맹이 생길 때는 냉전 체제였습니다. 남북이 목숨 

건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노력

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냉전이 거의 해소됐습니다. 남북 위협도 상당히 줄

거나 사라졌습니다. 물론 항상 경계하고 안보를 지켜야 하지만 교류를 통

해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까지 가야 합니다. 대결시대엔 대결이 사명이지만 

대화의 시대엔 공존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.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생각

하고 행동해야 합니다.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될까요? 노무현과 연맹이 잘 

지내는 정도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. 당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. 구체 정

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싸울 수는 있지만 궁극의 목표인 국가발전

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껄끄러운 관계를 털어버

립시다. 연맹도 새롭게 행동하는 시민단체로 가슴 펴고 임해주십시오. 대

통령 얼굴보고 과거에 좋지 않았다고 해서 서먹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

다.


